
배관 유도초음파 검사 현장적용 사례

 

원거리 초음파검사(Long-range Ultrasonic Testing, LRUT)는 파이프라인, 
튜브, 봉, 로프, 판 등과 같이 경계를 갖는 구조물 요소에서 그 경계에 의해 
안내되어 그 길이를 따라 멀리 전파되는 탄성도파(guided elastic waves)를 
이용하여 구조물두께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들을 원거리에서 
탐지함으로써 구조물 안전성을 진단 및 감시하고자 하는 초음파 비파괴검사 
방법의 하나이다. 효율적인 LRUT를 위해서는 낮은(보통 100khz 이하) 
주파수를 갖고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단일모드 도파펄스의 송/수신이 매우 
중요하다. 사용되는 도파모드는 구조물의 치수나 주파수에 따라 그 
전파속도가 변하지 않고, 구조물 내/외부 표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체에 
둔감하며, 불연속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다른 모드로 변할 가능성이 낮은 
특성들을 가져야 한다. 기본비틀림모드와 기본수평횡모드 도파들이 각각 
원통형 구조물과 판형 구조물의 LRUT에 특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
왔다.
파이프라인 LRUT를 위해 현재 두 종류, 즉 압전(piezoelectric)형과 
자왜(magnetostrictive)형 시스템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. 세이프텍은 
자왜형 시스템인 GWR320 장비를 도입하였으며, 기존 LRUT 검사는 물론, 
그 간의 난제였던 매설 배관 진단 영역에까지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.



 

 


